
엄살부리지마. 

 

 

#01 (노을) 

중경삼림 Sound track ‘몽환인’의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모닥불의 화면에 혜정의 보이스 오버가 울린다. 

 

혜정 안녕 애들아.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줘. 나도 언젠가 이 아픔을 극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모두 이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바래.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줘~ 

 

혜정이의 뒷모습이 아련하게 슬로우 화면으로 보이며 페이드 아웃된다. 

 

#02 텅빈 건물 (밤)  

짙은 네온사인이 창에 비추며 들어온다.  

 

타닥타닥 

 

어느 텅 빈 건물 안에 불씨가 꺼져가는 모닥불 근처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듯하다. 마치 약속이 있는 듯 갈색 

가죽자켓과 허벅지에 딱 달라붙는 바지, 새빨간 립스틱이 유독 눈에 띄는 혜정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녀는 마치 

교통사고라도 난 듯 시체처럼 널부러진 채 바닥에 누워있다. 그런 혜정이는 미동도 하지 않는 채 눈만 껌벅껌벅 

거리며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  

 

또각또각또각또각 

 

혜정이 누워있는 곳으로 누군가 걸어들어온다. 혜정의 친구 수빈이다. 높은 힐과 랩 드레스를 휘감아 입은 수빈. 

그녀는 혜정이와 말이라도 맞춘 듯이 한 껏 차려입은 모습으로 혜정이에게 걸어들어온다. 하지만 그녀는 

혜정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누워있는 혜정이를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본다. 수빈이는 그렇게 한참 

혜정이를 내려다본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빈이가 먼저 운을 뗀다. 널부러진 혜정이에게 다가와 앉는다. 

 



수빈 어머! 왠일이야. 혜정아 오랜만이다.  

 너 근데 여기서 뭐하니? 

 

수빈이는 무표정한 얼굴에서 웃음을 지으며 환하게 대답을 건낸다. 혜정도 수빈이의 그런 반응에 멍한 표정에서 

묘한 화색이 돌며 대답을 받는다. 

 

혜정 어…! 수빈이구나. 음…. 세달? 아니지 1 년만인가?  

수빈  1 년은 무슨 2 년도 더 됐을 걸? 졸업하고 우리 한번도 안 봤잖아.  

야 근데 너 뭐 하냐닌까? 

 

갑작스레 혜정은 숨을 멈춘다. 선명하게 눈을 부릅 뜨며 말한다. 

 

혜정 수빈아 나 좀 죽여줘. 나 너무 아파.  

 

수빈이는 혜정의 아프다는 말에 입술을 살짝 깨무며 정색을 하다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미 없는 말을 

던진다. 

 

수빈 어떡하니~ 아팠겠다~ 어쩌다~ 

혜정 ...그게 사고 있었어. 나 좀 죽여주면 안 돼? 너무 힘들어서 그래. 

수빈 그랬구나~ 힘들겠다~ 

혜정 …. 

 

수빈이는 계속 의미없는 말을 던진다. 혜정은 그런 수빈의 반응에 맥이라도 풀린 듯, 멈춘 숨을 다시 쉰다. 

 

혜정 응, 아~ 힘들어…. 그나저나 너 뭐하고 살아? 

수빈 나야 학교다니고, 알바하고 그냥 사는데…? 

나 있지 이번에 아기 고양이 기른다? 볼래? 

혜정 진짜? 사진 있어? 보여줘바. 봐봐.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륵……. 

 



쇠로 된 야구방망이를 거친 바닥에 끄는 소리와 함께 혜정의 고개가 돌아간다. 귀와 코에 피어싱을 잔뜩 박아 

넣은 짧은 머리의 남성이 한명 걸어들어온다. 그는 거친 가죽자켓을 걸쳤는데, 혜정의 전 남자친구 도혁이다. 

도혁은 야구방망이를 옆으로 던져 놓는다. 

 

캉! 

 

도혁은 아무말 없이 혜정의 옆에 다가가 앉는다. 그런 도혁을 혜정이는 자신을 달래주라는 듯 슬픈 눈으로 

바라본다. 

 

혜정 도혁아, 와 줬구나. 우리 오랜만이다…. 그치? 

도혁 어. 그러네 

 

도혁은 주변을 한번 두리번 거리다 꺼진 모닥불을 힐끗 본다. 

 

도혁 인스타에 올린거 뭐야? 너 또 무슨 일 있냐? 

혜정 사실…. 나 사실 아파…. 진짜 이번에는 정말 아파…. 

 

도혁은 혜정의 아프다는 말에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푹 쉰다.  

 

혜정 도혁아, 나 정말 죽을거 같아. 너무 힘들어…. 

도혁 너는 뭐가 그렇게 아프기만 하냐? 

혜정 아픈 곳이 막 뜨겁고 그래. 나 설마….?  

도혁아 나 불치병이라도 걸린거 아닐까?! 

도혁 …그건 내가 아니라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제발 아프면은? 응? 헤정아, 병원을 가. 응? 

혜정 도혁아… 

 

도혁은 다소 짜증나는 얼굴로 퉁명스럽게 아프다는 혜정이의 말을 밀어낸다. 저 멀리 팔짱을 낀 채 짝다리로 

둘의 대화를 바라보는 수빈의 모습이 보인다. 

 

도혁 아 진짜 지겹다.  



혜정 나 좀 쓰다듬어주면 안돼? 

 

혜정이는 도혁에게 팔을 뻗는다. 하지만 도혁은 누워있던 혜정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목과 이마에 핏대가 

보이는 도혁의 얼굴이 보인다. 혜정이는 점점 더 심하게 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하고, 뒤에 있던 수빈이는 저 멀리 

시선을 돌린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도혁은 있는 힘껏 땀이 맺힌 채 혜정의 목을 더욱 더 세게 조른다. 

 

컥컥컥…컥……….. 

 

이제는 혜정이의 고통스러워하는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도혁은 터덜터덜 일어난다. 자켓의 포켓에서 담배를 문다. 지포 라이터를 켠다. 

 

찰칵! 

 

#03 컨테이너 옥상 (낮) 

지포 라이터가 켜지고 담배피는 혜정의 손이 보인다. 

 

찰칵! 

음음음~ 

 

수빈이가 컨테이너로 서서히 올라온다. 혜정이는 편한 자세로 옆으로 누워있다. 이제는 꽉끼는 가죽 자켓의 옷이 

아닌 통이 큰 흰 원피스를 입은 채 혜정은 흥얼거리며 편하게 누워있다.  

 

수빈 이제 괜찮아? 

 

혜정은 아무 일도 없었던 표정으로 담배 한 모금을 뱉은 후 새끼 발가락을 보여준다. 새끼발가락에 작은 찰과상 

있다. 심하게는 아니지만 약간은 붉게 부어있다. 

 

혜정 구두가 좀 작았나봐. 새끼발가락 까졌더라? 

 

수빈이는 혜정이를 그럴 줄 알았다면서 퉁명스럽게 바라본다.  

수빈은 혀에 새끼손가락을 댄다. 무표정한 얼굴로 까진 새끼발가락에 침을 발라주며 살살 문질러준다. 



 

‘엄살부리지마' 타이틀 

 

수빈 이제 괜찮을거야. 

 

수빈이의 보이스 오버가 들린다. 

 

 

 

 


